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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댓글은 네티즌 의견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여론의 지표로 간주되지만 온라인 뉴스 

환경에서는 포털 사이트 관리자가 특정 댓글을 삭제하거나, 기자가 기사에 댓글을 

인용하는 경우도 자주 접할 수 있다. 이에 주목해 본 연구는 ‘있는 그대로의 네티즌 

의견’이라는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댓글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것처럼 여

론 지각 및 이슈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온라인 실험을 

통해(N = 692) 관리자가 댓글을 삭제하거나 기자가 기사에 댓글을 인용하는 경우와 

댓글이 있는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를 비교, (1)피험자가 댓글 논조에 따라 여론을 지

각하고 의견을 바꾸며, (2)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댓글을 읽는 경우 여론을 우호적

으로 지각해 의견이 더 극화된다는 점, (3)이러한 효과가 기사 내 인용 조건에서는 

약화되며, (4)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상이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결

과의 함의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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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댓글은 뉴스 웹사이트 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 페이스북 게시

글이나 트위터 메시지, 유튜브에 올라오는 동영상 등 거의 모든 온라인 콘

텐츠에 빠질 수 없는 요소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참여적, 양방향적 속

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온라인 뉴스에서도 댓글

은 기사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댓글에 대한 독자의 의존도 커졌

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댓글을 단 경험이 있는 온라인 뉴스 이용자 가

운데 댓글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7.9%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온라인 댓글이 소통을 도와주고(66.4%), 뉴스 및 게시물 이해

(66.2%)와 여론 추정(65.7%)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김선호, 오세욱,

최민재, 2016).

실제로 온라인 뉴스에 등록되는 댓글은 다양한 측면에서 뉴스 독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돼 왔다.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 해당 이슈에 대

한 여론의 동향(이은주, 2011; 정지은, 박남기, 2016; Lee, 2012; Lee &

Jang, 2010) 및 사회적 합의 정도(이미나, 2010)를 추정하고 이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강재원, 김선자, 2012; 양혜승, 2008; 이은주,

장윤재, 2009; 이재신, 이민영, 2008; Lee & Jang, 2010). 나아가 온라인 

뉴스에 달린 댓글은 해당 기사의 논조에 대한 지각이나(이은주, 2011;

Houston, Hansen, & Nisbett, 2011; Lee, 2012) 기사에 대한 평가에도

(김은미, 선유화, 2006; 이은주, 장윤재, 2009; Conlin & Roberts, 2016;

Kim, 2015)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뉴스를 읽을 때 댓글에 주목하고 댓글의 영향을 

받는 것일까? 여러 논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해온 이유는 바로 댓글이 여

론 파악의 단서, 즉 “여론의 동향에 대한 지표”(이은주, 장윤재, 2009: 52)

내지 여론의 향배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슈에 대한 “여론 환경의 지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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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 2010: 73)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뉴스에 대해 댓글을 쓴 적이 있는 사람은 8.2%에 불과하다(한국언론진흥

재단, 2016). 인터넷으로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댓글을 쓰는 사

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의 뉴스 이용자들은 기사와 같은 화

면에 제시된 몇 개의 댓글만을 읽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댓글을 

통해 정확한 여론을 추정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사람들은 댓글의 내용을 한국 사회 전체의 여론으로 간주하는 경향

이 있고, 이는 몇몇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이은주, 장윤

재, 2009; Lee, 2012; Lee & Jang, 2010).

댓글이 실상 여론을 대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댓글을 여론 추정의 

단서로 간주하는 것은 누구나 원하면 댓글을 달 수 있고 본인이 하고 싶

은 말을 가감 없이 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댓글은 기사와 관련된 “사회 

구성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기록되는 공간”(양혜승, 2008:

256)이라는 가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을 과도하게 비

난하거나 욕설 등을 일삼는 소위 ‘악플’이나 기사 내용과 무관한 댓글이 

무더기로 게시되는 등의 문제가 빈발하고 언론으로서 포털의 책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포털 사이트는 뉴스 댓글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개입

하고 있다. 현재 주요 포털 사이트는 뉴스에 등록되는 댓글을 정보통신망

법 등 현행 법률 및 각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삭제, 블라인드 처리, 수정하

거나 특정 사용자의 접근 및 권한을 차단하고 있다1). 이러한 뉴스 서비스 

1) 네이버 뉴스는 댓글 입력란에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

손하는 게시물은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전한 토

론문화와 양질의 댓글 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또는 특정 계층/민

족, 종교 등을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됩니다.”라고 명시했다. 네이트 뉴스는 

댓글 목록 상단에 ‘댓글 운영 원칙 보기’ 링크를 제공하고 있는데, 링크에서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수정조치하는 경우 및 권한 제한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http://comm.

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OperRule). 다음 미디어의 경우 별도

의 관련 안내문이 없지만 특정 기사에 대한 댓글을 차단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http://media.daum.net/info/bbsru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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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댓글은 있는 그대로의 네티즌 목소리라기보다 특정한 기준에 의

거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거친 네티즌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댓글이 뉴스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또 다른 방식은 기사 본문에 이를 인

용하는 것이다. 기사에 네티즌 의견을 인용하는 관행은 매우 오래되었고

(장호순, 2000 참조), 이러한 보도 관행이 문제라는 지적도 꾸준히 있어 

왔지만(성동규, 2007; 조규장, 04/4/14.) 소위 ‘네티즌 여론’이라는 명목 아

래 특정 댓글을 인용, 제시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때의 네티즌 의

견은 기자가 다수의 댓글 가운데 취사선택한 것으로, 기사의 표현과 흐름

에 맞게 편집하는 경우가 많아 원 댓글과는 다른 분위기를 전할 수 있다.

심지어 기사 속의 댓글은 실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있는 

그대로의 댓글’과는 거리가 있다.

댓글이 기사에 인용된 경우와 관리자 개입 하에 기사와 별도로 제시되

는 경우는 제3자에 의해 걸러진 네티즌 목소리가 제시된다는 점에서는 공

통점을 갖지만, 기자가 특정 댓글을 취사선택하고 재작성하는 방식으로 댓

글을 인용한다면, 포털 관리자는 주로 문제가 되는 댓글을 차단하거나 삭

제하는 방식으로 댓글 목록에 개입한다. 즉, 전반적으로 기사에 인용된 댓

글은 특정 언론인의 필요와 관점을 바탕으로 ‘편집, 재구성된 것’이라면 관

리자 개입 상황에서의 댓글은 불특정 개인인 관리자에 의해 ‘걸러진 것’

혹은 ‘승인된 것’이라는 점에서 기사에 인용되는 경우 네티즌 의견에 대한 

제3자의 개입 정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제3자가 개입해 댓글을 승인, 편집 혹은 재구성하는 경우, 댓글

이 네티즌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전달해 준다는 선행 연구의 가정이 성립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댓글이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것

과 같은 효과를 유발할까? 뉴스 이용자들이 본인의 의견을 언론사나 포털

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개진한 ‘있는 그대로의 네티즌 의견’이기 때문에 

댓글이 여론 추정 단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동일한 댓글이라도 기사

에 인용되거나 관리자의 승인을 거치는 경우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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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댓글에 대한 포털이나 언론 등 제3자의 개입이 온

라인 뉴스 독자의 여론 지각 및 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 댓글에 관리자가 개입하는 경우나 기사에 네티즌 

의견을 인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포털과 언론의 개입

에 따라 댓글의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온

라인 뉴스 이용자들이 댓글이 제시되는 방식에 따라 여론을 달리 인식하

고 해당 이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보인다면, 이는 기존 연구에서 발견한 

댓글의 영향력을 새롭게 설명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Ⅱ. 포털과 언론의 개입에 따른 댓글의 효과

1. 여론 추정 단서로서 댓글의 효과

온라인 뉴스 독자는 댓글을 바탕으로 여론을 유추한다(이미나, 2010;

Lee, 2012; Lee & Jang, 2010). 이러한 효과는 댓글의 논조 자체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 댓글 논조와 독자 의견의 일치 여부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기사와 상반되는 논조의 댓글이 기사와 함께 제시됐을 

때 사람들은 기사보다 댓글 내용에 기반해 여론을 유추하는 경향이 있다

(이은주, 2011). 그리고 이슈에 대한 자아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이 본인의 

의견과 불일치하는 댓글을 읽을 때, 일치하는 댓글을 읽은 이들에 비해 여

론을 더 적대적으로 지각한다(Lee, 2012). 이런 효과는 댓글을 여론 추정 

단서로 활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이때 사람들은 충분히 많은 수

의 댓글이 아니라 소수의 네티즌이 작성한 댓글, 그 가운데서도 극히 일부

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여론을 유추해낸 것이다.

이미나(2010)는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적은 수의 댓글로부터도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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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해낸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댓글의 논조와 댓글 수가 합의추정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했는데, 반대 논조의 댓글을 읽은 집단보다 찬성 논조

의 댓글을 읽은 집단, 찬성 의견을 읽은 사람들 가운데는 더 많은 수의 

댓글을 본 집단이 합의 정도를 더 높게 추정했고, 반대 의견을 읽은 경우

에는 더 많은 댓글에 노출될수록 합의 정도를 더 낮게 추정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조작한 댓글 수는 조건별로 불과 1개 또는 3개였다. 뉴스 페

이지에 제시되는 댓글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는 한 많아야 10개 정

도에 불과하지만, 그 몇 개의 댓글만으로도 사람들은 ‘여론’을 짐작한다는 

의미다.

댓글이 여론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사람들이 이를 통해 여론을 

유추하는 것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단서를 사용해 정보를 처리하려는 인

지적 경향성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관련 

정보를 최대한 검토한 후 결론을 내리기보다 즉시 사용 가능한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빠르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Tversky & Kahneman, 1974).

그리고 수치화되었거나 복잡한 정보보다는 생생한 이야기 정보를 더 잘 

기억하고 활용한다(Brosius & Bathelt, 1994). 댓글은 생생하고 흥미로우

며 기억하기 쉬운 이야기를 제공하므로 사람들이 여론 지각에 이 정보를 

활용하기 쉽다. 포털 뉴스에 네티즌 의견이 통계 형식으로 제시된 경우와 

댓글 형태로 제시된 경우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대표성이 높고 믿

을만하다고 할 수 있는 찬반 투표 결과보다 댓글이 여론 지각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 실험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Lee & Jang, 2010).

또한 댓글은 사안에 대한 독자의 의견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댓

글을 읽은 후 댓글 내용과 가까운 방향의 의견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인터

넷 실명제 도입, 썸머타임제 도입, 대학 영어강의 확대 등 세 가지 이슈에 

대해 기사 논조, 댓글 논조, 댓글 품질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양혜승

(2008)의 연구에서 세 이슈 모두에 대해 댓글 논조가 실험 참여자의 의견

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기사보다 댓글의 효과가 더 컸다. 뉴스와 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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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논조가 상이할 때는 기사보다 댓글의 의견에 더 동조하는 경향도 나

타난다. 이은주와 장윤재(2009)의 연구에서는 기사에 반하는 논조의 댓글

을 읽은 경우 기사만 읽은 집단에 비해 기사 내용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

았다. 다른 연구에서도 저관여 이슈에서(강재원, 김선자, 2012), 그리고 인

지욕구가 낮은 이들에게서(Lee & Jang, 2010) 댓글의 논조가 실험 참여

자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댓글이 독자의 의견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영향력 및 비대인적 영향

력(impersonal influence)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타인은 존재 자체로

(mere presence)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은 의견 형성과 

변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사안에 대해 다른 사

람의 식견이나 정보에 의지하기 때문에(정보적 영향), 혹은 비록 타인의 

의견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에게 동조해 소속감을 느끼거나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규범적 영향) 내집단 성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한다

(Myers, 2013).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은 직접 상호작용 가능한 주변인들

에게서만이 아니라 대면 상호작용이 어려운 개인이나 집단과의 상호작용

으로부터도 생겨난다. 온라인 뉴스 댓글 공간에서 사람들은 ‘네티즌’이라

는 가상의 공동체와 상호작용하며 사안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주류 의견

을 파악해 그에 동조하는 등 비대인적 영향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처럼 댓글은 사안에 대한 일부 네티즌의 의견을 보여주는 장치이지

만, 댓글을 읽는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여론을 추정하고 의견을 바꾸기도 

한다. 제3자의 개입에 따른 댓글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연구가설 

1과 2를 통해 이를 검증함으로써 선행 연구 결과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1. 실험 참여자들은 자신이 읽은 댓글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여론

을 지각할 것이다. 즉, 찬성 의견에 노출된 집단은 반대 의견에 

노출된 집단에 비해 여론을 찬성 입장으로 지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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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2. 실험 참여자들은 자신이 읽은 댓글과 일치하는 방향의 의견을 

보일 것이다. 즉, 찬성 의견에 노출된 집단은 반대 의견에 노

출된 집단에 비해 이슈에 대해 더 찬성할 것이다.

2. 제3자 개입에 따른 댓글 효과의 차이

선행 연구에서 검증돼온 댓글의 효과는 댓글이 네티즌의 의견을 여과 

없이 전달하고 있으며, 독자들은 이를 여론 추정의 단서로 활용한다는 점

을 전제로 하고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 결과를 제3자

의 개입 없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비록 대표성은 결여하더라도 

최소한 ‘있는 그대로의’ 진실된 목소리라는 의미는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서두에서도 제시한 것처럼 댓글이 항상 있는 그대로 제시되는 것은 아니

다. 관리자가 운영 기준에 의해 특정 댓글을 삭제, 차단하는 경우나 기자

가 댓글을 기사에 인용한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댓글이라 

하더라도 관리자나 기자의 개입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와 비교

해 효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기사에서 인용한 네티즌 의견은 진실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기사

에는 무엇보다 사실성이 매우 강조되며, 이는 인용에까지 적용되는 규범이

다(Brooks, Kennedy, Moen, & Ranly, 2002; Lee & Koh, 2010). 인용

은 기사와의 관련성, 출처의 공신력 등을 고려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

며, 인용의 출처가 되는 취재원은 신뢰롭고 투명해야 한다(이건호, 고흥석,

2016). 기사에 댓글을 인용할 때 출처(예, 사이트명)와 댓글 게시자의 아

이디 일부를 밝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독자는 댓글을 쓴 이가 누구이며,

그 의견을 믿을만한지, 그가 여론을 대표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 게

다 기사에 인용된 댓글은 기자가 취사선택 및 편집한 것이고, 극단적인 경

우는 임의로 만들어낸 것일 수 있다. 소위 ‘가짜뉴스’가 확산되면서 기사 

자체의 사실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JTBC, 17/02/07), 기사에 인용된 댓

아주대학교 | IP:202.30.23.*** | Accessed 2021/03/10 08:25(KST)



있는 그대로의 댓글 vs. 승인받은 댓글 vs. 인용된 댓글 385

글의 사실성이나 투명성은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만일 뉴스 독자

들이 이 점에 주목한다면 댓글은 여론 단서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제3자의 개입이 없는 경우에 비해 댓글 논조에 따라 여론을 

지각하고 의견을 바꾸는 경향이 줄어들 것이다.

댓글을 취사선택 및 편집하는 기자와 달리 포털사이트의 뉴스 관리자는 

댓글을 검토해 삭제나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입 정도가 기자에 

비해 덜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최근 한 연구에서는 관리자의 개입을 

일종의 ‘검열’로 보고 그 효과를 검토, 관리자의 존재가 주류 의견에 대한 

동조를 유발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Sherrick & Hoewe, 2016). 이들은 

특정 사안에 대해 동일한 논조의 댓글을 찬성 입장 논설 및 반대 입장 논

설과 함께 제시하고 관리자 개입 여부에 따라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분석했는데, 관리자가 개입한 조건(“우리 신문사에서는 부적절한 댓

글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을 제시하고 4개의 댓글

에 대해 “삭제되었음” 표시)에서 논설의 논조와 관계없이 댓글 논조와 가

까운 방향으로 피험자의 의견이 수렴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관리자의 개

입이 주류 의견으로의 동조를 야기한 것이다.

하지만 관리자가 위 실험에서처럼 한 페이지에서 4개나 되는 댓글을 삭

제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드문 상황이다. 그리고 때로는 댓글 관리자의 개

입이 악플 등 비정상적인 댓글을 차단하는 바람직한 역할로 인식될 가능

성도 있다. 영국, 프랑스,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의 언론사 사이트의 댓글 

관리 정책 및 실제 댓글을 분석한 루이즈 등(Ruiz, Domingo, Mico,

Diaz-Noci, Meso, & Masip, 2011)은 관리자 개입 시 좀 더 뉴스와 관련

성 높은 내용의 댓글들이 등록된다는 점을 확인, 관리자의 긍정적인 역할

을 제시했다. 뉴스 독자들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긍정적

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콘린과 로버츠(Conlin & Roberts,

2016)는 댓글 등록 방식(폐쇄형 vs. 개방형)과 댓글 관리 방식(게시물 등

록 전 검토 vs. 등록 후 검토)이 뉴스 사이트에 대한 신뢰도 평가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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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을 확인했는데, 실험 결과 댓글 관리 방식이 신뢰도 평가에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자가 댓글을 기사에 인용하는 경우에 비해 개입 정도가 덜한 

만큼 관리자의 개입이 유발하는 효과는 좀 더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의 댓글 삭제, 차단 조치는 특정 의견을 배제하는 

검열의 한 형태로 볼 수도 있지만(Sherrick & Hoewe, 2016) ‘악플’이나 

주제와 무관한 댓글들도 자주 보이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는 댓글을 걸

러내는 긍정적 행위로 볼 수도 있다(Conlin & Roberts, 2016). 전자의 경

우에는 댓글을 있는 그대로의 여론이 아닌 걸러지거나 승인받은 ‘편향된 

여론’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댓글이 기사에 인용된 경우와 유사하게 여론 

지각이나 이슈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댓글의 효과가 줄어들 것이다. 하지

만 후자의 경우라면 댓글을 '정제된' 여론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 

댓글이 유발하는 효과가 관리자 개입이 없는 경우와 차이를 보이지 않거

나 효과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제3자의 개입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여론 지각 및 이슈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댓글의 효과가 달라지리라는 예측은 기사에 인용된 댓글이 

기자의 의도에 의해 선별된 것이라는 점과 관리자의 개입이 검열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경우라야 가능하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세 가

지 경우, 특히 관리자가 개입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온라인 뉴스 독자들이 기사와 댓글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은 채 이 둘을 통합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이 여러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다(김은미, 선유화, 2006; 양혜승, 2008; 이은주, 2011; 이은주, 장윤

재, 2009). 그렇다면 사람들이 댓글이 전달되는 상이한 방식을 뚜렷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이 읽은 내용을 보도 내용과 그에 대한 네티즌 반

응으로만 지각하고 기억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댓글 제시 방식에 따라 

댓글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특정한 방향의 가설을 설정하기

보다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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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댓글이 여론 지각에 미치는 효과가 제3자의 개입(무개입 vs.

관리자 개입 vs. 기사 내 인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2. 댓글이 이슈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효과가 제3자의 개입(무개

입 vs. 관리자 개입 vs. 기사 내 인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

는가?

3. 댓글을 통한 우호적 여론 지각과 의견 극화

여론 지각이나 이슈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댓글의 영향과 관련해 또 한 

가지 고려해볼 것은 댓글을 통해 드러나는 댓글 논조와 응답자 본인의 의

견 간 일치여부다. 강재원과 김선자(2012)의 실험 연구에서 응답자들은 본

인 의견과 댓글에 담긴 여론이 일치하는 경우보다 불일치하는 경우 더 큰 

의견 변화를 보였다. 이견 읽기의 효과를 검토한 연구들(예: 장윤재, 이은

주, 2010)에서도 제시된 것처럼 불일치 의견에 노출됐을 때 이견에 가까운 

방향으로 의견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본인 의견과 일치

하는 댓글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기존의 태도가 강화되는 결과를 예상해볼 

수 있다.

사람들의 의견은 자신과 견해가 비슷한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극화될 수 있다. 극화(polarization)는 집단 구성원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초기 의견보다 더 극단적인 의견을 갖게 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자신과 유사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제시하는 

지지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정보적 

영향), 소속집단에 동조하고 그 안에서 더 유능한 위치를 점하고 싶다는 

동기로 인해 더 강한 의견을 제시하는(규범적 영향)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

국 집단 구성원들은 처음보다 더 극단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Myer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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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온라인 환경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며, 특히 여론 정보

로서 댓글은 극화의 원인이 되는 정보적 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노정규와 민영(2012)의 연구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합치하는 정보에 선택적으로 노출된 경우 여론을 보다 우호적으로 

지각해 태도가 극화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즉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타

인의 의견이나 우호적 정보에 노출되면 여론이 자신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믿게 되며, 이처럼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각함에 따라 사람

들은 자신의 의견에 확신을 갖고 애초보다 더 강한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호적 여론 지각은 실체 여론의 추이에 대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자신에게 우호적인 정보만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자신의 의견이 더 보편적이라고 착각하는 허위합의 현상이다(Wojcieszak

& Price, 2009).

온라인 뉴스 댓글도 독자들에게 이와 같은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

다. 물론, 노정규와 민영(2012)이 검토한 온라인 커뮤니티 환경에 비해 온

라인 뉴스 환경은 선택적 노출의 양상에 차이가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선

택적 노출은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우호적

인 내용을 접한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일정 기간 다수의 메시지를 통해 

누적적으로 이루어지는 선택적 노출을 의미했다. 이에 비해 온라인 뉴스 

환경에서는 불과 몇 건의 댓글을 통해 사안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을 접하

게 되므로, 댓글에 드러나는 네티즌의 의견이 자신과 일치한다고 해도 온

라인 커뮤니티의 경우에 비해 우호적 의견의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 그러

나 온라인 뉴스 독자들이 소수의 댓글만으로도 여론을 추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한다면(이미나, 2010) 댓글 논조와 본인 의견의 일치 여부가 

우호적 여론지각을 매개로 의견 극화를 유발하리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여기서 댓글 논조와 본인 의견의 일치 여부가 우호적 여론 지각에 미치

는 영향은 제3자의 개입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

럼 자신이 읽은 것이 제3자의 개입 없는 '진짜' 네티즌 의견이라고 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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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우호적 여론 지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댓글이 기자에 의해 

편집 혹은 새로 작성되었다고 믿는다면 기사에 댓글이 인용된 상황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또 관리자의 개입을 검열로 인식한

다면 관리자가 개입한 댓글을 읽을 때에도 그것이 본인 의견과 일치한다

고 해서 그것이 우호적 여론 지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예측

을 바탕으로, 댓글 논조와 본인 의견의 일치 여부가 우호적 여론 지각을 

매개로 의견 극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매개 관계를 제3자 개입

이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3. 댓글 논조와 본인 의견이 일치 여부가 우호적 여론 지각을 매

개로 의견 극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제3자의 개입(무

개입 vs. 관리자 개입 vs. 기사 내 인용)이 이러한 효과를 조

절하는가?

Ⅲ. 연구방법

연구문제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2(이슈: 한국 PD 중국 진출 vs. 성매

매특별법 합헌 결정) x 2(실험 참여자 본인 의견: 찬성 vs. 반대) x 2(댓

글 논조: 찬성 vs. 반대) x 3(제3자 개입: 무개입 vs. 관리자 개입 vs. 기

사 내 인용) 요인설계를 적용한 실험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실험 참여자 

본인 의견은 별도의 실험처치 없이 참여자 응답을 바탕으로 구분한 것이

다. 실험은 온라인 설문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의 

패널을 대상으로 2016년 12월에 실시했다. 실험 참여자는 총 805명이었으

나, 댓글 제시 방식의 처치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실험 종료 후 퀴즈를 

제시하고2) 이 질문의 오답자(관리자 조건 62명, 인용 조건 46명)와 불성

2) 기사 내 인용 조건에는 “앞서 읽은 기사에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까?”, 관리자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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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응답자(5명)를 제외한 692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가운

데 남성이 334명(48.3%), 여성이 458명(51.7%)이고, 연령대별로는 20, 30,

40, 50, 60대가 각각 20.2%, 20.2%, 20.2%, 21.4%, 17.9%로 성별과 연령

이 고르게 분포돼 있었다. 최종 분석 대상에 포함된 각 실험 조건별 피험

자 수를 <표 1>에 제시했다.

<표 1> 실험 조건 별 피험자 수

댓글
논조

본인
의견

제3자 개입

한국 PD 중국진출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무개입 관리자 인용 계 무개입 관리자 인용 계

찬성

찬성 30 30 30 90 32 42 28 102

반대 27 29 24 80 28 24 25 77

계 57 59 54 170 60 66 53 179

반대

찬성 29 27 28 84 35 31 26 92

반대 31 25 25 81 28 30 28 86

계 60 52 53 165 63 61 54 178

계 117 111 107 335 123 127 107 357

1. 실험 진행 절차

실험 시작과 함께 성별과 연령을 확인해 이슈, 댓글 논조, 제3자 개입 

및 본인 의견에 의한 12개 실험조건에 균등하게 할당했다. 댓글 논조와 

본인 의견의 일치여부에 따른 댓글 효과 분석을 위해 실험 조건에 참여

자 본인의 의견(찬성 또는 반대)이 포함되었고 중립 의견을 가진 사람의 

경우 우호적 미디어 지각에 대한 측정과 분석이 불가능한 만큼, 선행 연

구를 참고해 이슈에 대한 의견을 확인해 중립 의견(7점 척도 가운데 4점 

는 “앞서 읽은 기사에 달린 댓글 중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이 있었습니까?”라고 

물었다. 무개입 조건에는 별도의 질문을 제시하지 않았다.

아주대학교 | IP:202.30.23.*** | Accessed 2021/03/10 08:25(KST)



있는 그대로의 댓글 vs. 승인받은 댓글 vs. 인용된 댓글 391

응답)을 가진 응답자는 배제했다(예: 이은주, 2011; Choi, Yang, &

Chang, 2009).

이슈에 대한 의견에 답한 후 포털 뉴스 화면으로 이동, 할당된 조건에 

따라 이슈에 대해 중립 논조의 기사와 함께 특정(찬성 또는 반대) 논조의 

네티즌 의견을 담고 있는 실험 자극에 노출되었다. 실험 자극물은 포털 사

이트 <네이버>의 뉴스 페이지 외관을 참고해 제작했다([부록 1] 참고).

피험자들이 기사와 댓글을 제대로 읽지 않고 페이지를 이동하는 경우 효

과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뉴스 화면을 보기에 앞서 기

사 또는 기사와 댓글을 집중해 읽고 이어지는 질문에 응답하도록 당부하

고, 뉴스 화면에서는 일정 시간(10초)이 흐르기 전에 다음 페이지로 이동

할 수 없게 했다.

실험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의 이슈를 사용하기로 

하고, 한국 PD의 중국 진출(이하 ‘중국진출’)과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이하 ‘합헌결정’)을 선정해 실험 자극을 제작했다. 댓글이 유발하는 효과

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기사는 중립 논조로 작성해 이슈별

로 댓글 논조나 응답자 본인 의견과 무관하게 동일한 기사를 제시했다.

기사 본문은 실험 이슈를 다룬 기존의 기사들을 참고해 작성했으며, 특정 

언론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유발할 수 있는 효과를 통제하고자 

언론사 및 기자에 대한 정보는 삭제했다. 이슈별 기사 원문을 [부록 2]에 

제시했다.

댓글은 이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논조로 5개씩 제시했으며 기존 

기사에 등록된 댓글들을 참고해 새로 작성했다(<표 2> 참조). 댓글의 분

량은 조건에 관계없이 일정한 분량으로 작성해, 자극물의 길이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차이를 통제하고자 했다. 제3자 개입 유형 별 실험 조건에 

따라 기사와 있는 그대로의 댓글(‘무개입’ 조건), 기사와 관리자가 개입한 

댓글(‘관리자’ 조건), 기사 내에 인용된 댓글(‘인용’ 조건)의 세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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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 조건별로 제시된 댓글의 예

제3자

개입

댓글

논조

이슈별 댓글

중국진출 합헌결정

무개입

찬성

ejki****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한국 PD들이 이름을 알리면 결국 한류

에 보탬이 되는 거다

qkse**** 한국 PD라고 한국에만 머물

라는 법 있나, 한류 글로벌화되는 좋은 

기회 아님?

heli**** 잘했네! 성매매가 무슨 자기

결정권 문제? 이건 비밀 보호해줄 사생

활도 아니고 직업의 자유도 아니고 그

냥 범죄다 범.죄.

a1s2**** 사람이 돼놔서 성을 상품처

럼 사고파는 거… 그거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처

벌하는게 마땅하다.

반대

ejki**** 언젠가 중국도 자체제작 할

텐데.. 노하우만 전수해주고 버림받는 

거 아님?

qkse**** 시장 넓고 한국 PD라고 막 

지원해주고 돈도 많이 주니 중국 가지

만 과연 그게 얼마나 갈까???

heli**** 헐 어이없다.. 여자가 오죽하

면 몸을 팔겠나. 얼마나 절박하면…이

건 사회구조적인 문제인데 무조건 처벌

이라니 어이가 없다.

a1s2**** 섣부른 결정인듯. 이번 결정

은 국가가 책임은 안 지고 성풍속 성도

덕 바로잡는답시고 국민의 생존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꼴이다.

관리자 개입
무개입 조건과 동일한 댓글 제시하되, 내용과 무관한 댓글 대신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라는 문구 제시

기사

내

인용

찬성

네이버 아이디 ejki****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한국 PD들이 이름을 

알리면 결국 한류에 보탬이 되는 거지”

라고 평했다. qkse2***도 “한국 PD라

고 한국에만 머물라는 법 있나?한류가 

글로벌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닐까”

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략)

네이버 아이디 heli****는 “성매매가 

무슨 자기결정권 문제인가. 비밀 보호

할 사생활도 아니고 직업의 자유를 지

켜줘야 하는 대상 아닌 그냥 범죄다”

a1s2****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해서 

사고파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합헌 결정

을 환영했다. (하략)

반대

네이버 아이디 ejki****는 “언젠가 중

국도 자체제작 할텐데 노하우만 전수해

주고 버림받는 거 아닌가” 하는 회의적

인 반응을 보였다. qkse2***도 “시장 

넓고 한국 PD라고 막 지원해주고 돈도 

많이 주니 중국 가지만 과연 그게 얼마

나 갈까” 하고 우려했다.

네이버 아이디 heli****는 “여성이 오

죽하면 몸을 팔겠나. 얼마나 절박하

면… 이건 개인을 처벌할 일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다”, a1s2****는 

“이번 결정은 성풍속 성도덕 바로잡는

다고 국민의 생존이라는 기본권을 침해

하는 것”이라며 합헌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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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개입 조건에서는 실험 조건에 부합하는 5개의 댓글에 실험 자극을 좀 

더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고 관리자 조건과 동일한 수의 댓글을 제시하기 

위해 본문과 무관한 댓글(“아 오늘도 출근해야 하는구나ㅠㅠㅠㅠㅠ”)을 

추가했다. 즉, 중국진출 이슈에 대한 찬성 댓글 조건에는 한국 PD의 중국 

진출에 찬성하는 댓글 5개와, 본문과 무관한 댓글 1개가 제시되었다. 관리

자 조건에는 무개입 조건과 동일한 댓글을 제시하되, 댓글 작성 부분에 경

고 표시 아이콘과 함께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관리

자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담고, 본문과 무관한 

댓글 대신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해 관리자

가 댓글에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용 조건에서는 “한국 PD들의 중국 진출과 관련해 네티즌도 많은 관

심을 보였다.”는 문구와 함께 네티즌 의견을 기사에 인용하는 방식으로 5

건의 댓글을 제시했다. 기사에 인용된 댓글은 무개입 조건 및 관리자 조건

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기사에 인용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구어체와 비문법

적 표현을 일부 수정했다. 무개입 조건 및 관리자 조건과 마찬가지로 다섯 

개의 댓글은 모두 동일한 입장으로만 제시했다(다섯 건 모두 이슈에 대한 

찬성 또는 모두 반대). 기사에서 특정 입장의 네티즌 의견만을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점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험 처치가 나머지 두 실험조건과의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상이한 

논조의 댓글들을 포함할 경우 실험 처치가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우

려가 있으므로 모두 같은 논조로 제시했다.

기사와 네티즌 의견을 모두 읽은 후 실험 참여자들은 이슈에 대한 여론 

지각과 처치 후 의견을 묻는 질문 및 실험 자극을 충실하게 읽었는지 확

인하기 위한 질문에 답하고 실험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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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실험 이슈에 대한 참여자의 의견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 PD 중국진출/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에 대한 귀하의 개인적 의견은 어떻습니까?”라고 

묻고 의견을 7점 척도상에 답하게 했다(-3 = 적극반대, 3 = 적극찬성). 같

은 질문을 사용해 처치 후의 의견도 확인했다. 실험 참여자들의 처치 전 

의견은 중국진출 이슈에서는 M = .12, SD = 1.78 합헌결정 이슈에서는 

M = .43, SD = 2.15였고, 처치 후 의견은 중국진출 이슈에서 M = -.14,

SD = 1.59; 합헌결정 이슈에서 M = .34, SD = 1.84였다.

이슈에 대한 여론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 “한국 PD

중국진출/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에 대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여론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7점 척도에 응답하게 했다(-3 = 적극

반대, 3 = 적극찬성). 값이 클수록 여론을 찬성 방향으로 지각했음을 의미

한다(중국진출 M = -.14, SD = 1.19; 합헌결정 M = .46, SD = 1.29).

우호적 여론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이은주(2011)의 적대적 미디어 지각 

측정 방법을 참고해 여론지각 점수의 절대값을 활용, 여론을 참여자 본인

의 의견과 같은 방향으로 지각한 경우 양(+)의 값으로 두고, 반대 방향으

로 지각한 경우 음(-)의 값으로 변환했다(min = -3, max = 3). 여론지각 

척도가 여론의 찬반 향방에 대한 지각을 보여준다면, 우호적 여론지각은 

여론을 자신의 의견과 같은 방향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우호

적 여론지각 점수가 클수록 여론을 본인에게 더 우호적으로 지각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중국진출 M = .47, SD = 1.10; 합헌결정 M = .48, SD =

1.28).

이 논문에서 사용한 우호적 여론지각 측정 방법은 본인 의견과 여론 간

의 찬반 일치여부와 의견 강도가 결합된 개념이다. 대안적 방법으로 본인 

의견과 지각한 여론 간 차이의 절대값을 구한 후 본인 의견과 여론이 반

대 방향인 경우(여론을 중립으로 지각한 경우 포함) 음수로 표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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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면 찬반 일치여부와 함께 의견 거리에 대한 지각이 반영된다(중

국진출 M = -.64, SD = 1.56; 합헌결정 M = -.75, SD = 1.89). 두 가지 

측정 방법을 모두 사용해 산출한 점수로 여론제시방식, 응답자 본인 의견,

댓글 논조에 따라 우호적 여론지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한 결과, 두 

측정 방식에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두 번째 방법은 -6점에서 

2점 사이의 값을 가지며 불일치 의견이 과대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문제

가 있다. 따라서 가설 검증에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용이한 첫 번째 방법을 

사용했다.

의견 극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처치 후 의견과 처치 전 의견 간 차이

의 절대값을 구해 자신의 기존 의견 방향으로 변화한 경우 양수로 두고,

반대 방향으로 변화한 경우 음수로 변환했다. 예를 들어 처치 전 의견이 1

점(약간 찬성)인 사람이 처치 후 3점(적극 찬성)으로 바뀌었다면 2점, -1

점으로 바뀌었다면 -2점의 의견 극화 점수를 갖게 된다. 이 값이 클수록 

의견이 더 극화되었음을 의미한다(중국진출 M = .26, SD = 1.32; 합헌결

정 M = .09, SD = 1.40).

마지막으로, 실험 처치가 의도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용 

조건에는 “앞서 읽은 기사에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까?”(오답자 46명), 관

리자 조건에는 “앞서 읽은 기사에 달린 댓글 중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

글이 있었습니까?”(오답자 62명)라고 물었다. 그리고 무개입 조건과 관리

자 조건 참여자들에게 “앞서 읽은 댓글의 논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라

고 묻고 ‘적극 반대하는 논조다’(1)에서 ‘적극 찬성하는 논조다’(7) 사이에 

응답하게 했다. (중국진출 찬성조건 M = 5.15, SD = 1.21, 반대조건 M

= 2.77, SD = 1.25; 합헌결정 찬성조건 M =5.46, SD = 1.38, 반대조건 

M = 3.02, SD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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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자료수집 후 각 실험조건의 성별, 연령별 참여자 수를 확인한 결과 조건

별 빈도에 차이가 없어 피험자가 각 조건에 균등하게 할당되었음을 확인

했다(모든 χ2 < 15.96, 모든 p > .60). 이어 실험 참여자들이 댓글 논조를 

의도한대로 지각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개입 조건과 관리자 조건 참여자

들에게 질문한 댓글 논조의 응답을 사용, 중립 논조를 의미하는 중간값(4)

을 기준으로 일표본 t검증을 실시했다. 찬성 조건 참여자들은 댓글이 찬성 

논조였다고(중국진출 M = 5.15, SD = 1.21, t(115) = 10.20, p < .001; 합

헌결정 M =5.46, SD = 1.38, t(125) = 11.85, p < .001), 반대 조건 참여

자들은 댓글이 반대 논조였다고(중국진출 M = 2.77, SD = 1.25, t(111) =

-10.42, p < .001; 합헌결정 M = 3.02, SD = 1.65, t(111) = -6.65, p <

.001) 응답했다. 찬성 집단과 반대 집단의 응답을 대상으로 독립표본 t검

증을 실시했을 때에도 두 집단은 유의한 평균 차이를 보였다(PD 중국진

출 평균차 2.38, t(226) = 14.59, p < .001; 합헌결정 평균차 2.44, t(248)

= 12.71, p < .001). 따라서 댓글 논조에 대한 처치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이 조작화 검증에 인용 조건 참여자는 제외했는데, 인

용 조건에서는 댓글이 인용의 방식으로 기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댓글의 논조를 묻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무개입 및 관리

자 조건과 사실상 동일한 댓글이 기사에 포함된 것이므로 이 두 조건의 

댓글 논조에 대한 검증으로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밝혀져 온대로 댓글 내용에 따라 여론 추

정 및 이슈에 대한 의견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연구가설 1, 2), 이러한 댓

글의 효과가 포털 및 언론의 개입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연구

문제 1, 2), 그리고 댓글 논조와 본인 의견의 일치 여부에 따라 우호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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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지각을 매개로 의견 극화가 발생하며, 이 효과를 제3자의 개입이 조절

하는지(연구문제 3) 확인하고자 했다. 이들 연구문제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댓글 논조(찬성 vs. 반대)와 제3자 개입(무개입 vs. 관리자 vs. 인용)

을 독립변수로, 여론 지각과 처치 후 의견을 종속변수로, 실험 참여자 본

인의 처치 전 의견을 공변인으로 하는 공변량분석(ANCOVA) 및 SPSS

PROCESS 매크로(Hayes, 2012)를 사용한 분석을 실시했다.

<표 3> 여론 지각 및 이슈에 대한 의견의 조건별 기술통계치

변인
실험조건 중국진출 합헌결정

댓글논조 제3자개입 M SD N M SD N

여론 

지각

찬성

무개입 .14 1.20 57 .97 1.10 60

관리자 .54 .86 59 .97 1.04 66

인용 .13 1.15 54 .74 1.15 53

계 .28 1.09 170 .90 1.09 179

반대

무개입 -.58 1.14 60 -.08 1.24 63

관리자 -.88 1.11 52 -.08 1.45 61

인용 -.25 1.09 53 .22 1.24 54

계 -.57 1.14 165 .01 1.31 178

이슈에 

대한 

의견

찬성

무개입 .25 1.44 57 .80 1.81 60

관리자 -.05 1.65 59 .58 1.80 66

인용 .33 1.59 54 .26 1.84 53

계 .17 1.57 170 .56 1.82 179

반대

무개입 -.60 1.50 60 .11 1.70 63

관리자 -.50 1.63 52 .25 2.14 61

인용 -.28 1.52 53 .00 1.67 54

계 -.47 1.54 165 .12 1.85 178

분석 결과 연구가설 1과 2에서 예측한대로 댓글은 여론 추정의 단서로 

작용, 여론 지각과 처치 후 의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실험 참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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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이 읽은 댓글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즉 찬성 댓글을 읽은 집단은 

찬성 방향으로, 반대 댓글을 읽은 집단은 반대 방향으로 여론을 지각했다

(중국진출 F = 58.51, p < .001, ηp
2
= .15; 합헌결정 F = 46.28, p <

.001, ηp
2
= .12) 여론을 지각했다. 그리고 이슈에 대해 찬성하는 댓글을 

접한 경우, 반대하는 댓글을 접한 경우보다 이슈에 더 찬성하는 의견을 보

였다(중국진출 F = 22.95, p < .001, ηp
2
= .07; 합헌결정 F = 3.59, p =

.06, ηp
2
= .01).

다음으로 댓글이 여론 지각과 이슈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효과가 제3자

의 개입에 따라 달라지는지(연구문제 1, 2) 확인한 결과 부분적으로 상호

작용효과가 발견돼, 제3자의 개입에 따라 댓글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우선 여론 지각에 대해 PD 중국진출 이슈에서 댓글 논조와 제3

자 개입 간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했다. 조건별 분석(simple effects test)

결과 댓글 논조에 따른 여론 지각의 차이가 무개입 조건(F = 14.45, p <

.001)과 관리자 조건(F = 62.06, p < .001)에서는 유의하지만, 인용 조건

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F = 2.57, p = .11) 즉, 댓글이 여론 지각에 미치

는 영향이 기사 내 인용 조건에서는 약화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성매

매 특별법 합헌 결정 이슈의 경우 댓글 논조와 제시방식 간에 약한 상호

작용이 존재했는데(F = 2.39, p = .09, ηp
2
= .01), 이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포털과 언론의 개입에 따른 효과 차이를 이론적

으로 가정한 만큼 세부 조건별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관리자 

조건이나 인용 조건과 달리 무개입 조건에서 댓글 논조가 처치 후의 의견

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평균차 0.62, SE = .21, F = 8.43, p < .001).

실험 참여자 본인의 의견에 대한 연구문제나 가설을 설정하지 않았지

만, 공변인으로 투입한 피험자 본인의 의견이 여론 지각과 처치 후 의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방

향으로 여론을 지각하고(중국진출 F = 90.99, p < .001, ηp
2
= .22; 합헌

결정 F = 62.35, p < .001, ηp
2
= .15) 처치 후에도 초기 의견을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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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였다(중국진출 F = 334.61, p < .001 ηp
2
= .51; 합헌결정 F =

493.25, p < .001, ηp
2
= .59).

<표 4> 댓글 논조 및 제시 방식이
여론 지각과 이슈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영향

변산원
여론 지각 이슈에 대한 의견

중국진출 합헌결정 중국진출 합헌결정

본인 의견 90.99*** 62.35*** 334.61*** 493.25***

댓글 논조(A) 58.51*** 46.28*** 22.95*** 3.59†

제3자 개입(B) .64 .24 1.45 .63

AxB 10.01*** 2.18 .61 2.39†

R2 34.5% 26.1% 53.0% 59.4%

주: 표에 제시된 수치는 F 값임. ηp
2 값은 본문에 제시.

†p < .10, *p < .05, **p < .01, ***p < .001

마지막으로, 댓글 논조와 피험자 본인 의견 간의 일치 여부가 우호적 여

론 지각을 매개로 의견 극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효과를 포털과 

언론의 개입이 조절하는지(연구문제 3)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매크로를 이용해 분석을 실시했다. 이 분석의 종속변수인 의견극화는 처

치 전 의견 극단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처치 전 의견의 절

대값을 사용한 극단성 점수를 구해 통제 변수로 투입했다(min = 1, max

= 3; 중국진출 M = 1.61, SD = .77; 합헌결정 M = 2.01, SD = .86).

우선 이슈와 개입조건별로 단순매개분석을 실시한 결과, 무개입 조건과 

관리자 조건에서 댓글 논조와 본인 의견 일치여부가 우호적 여론지각을 

유발해 의견을 극화시키는 매개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PD 중국진출 이

슈의 경우 무개입 조건에서 직접효과도 존재했다(<표 5> 참조). 하지만 

인용 조건에서는 댓글이 자신의 의견과 일치한다고 해서 여론을 더 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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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지각하지는 않아(중국진출 B = .27, SE = .19, p = .15, CI =

[-.10, .64]; 합헌결정 B = .44, SE = .23, p = .06, CI = [-.02, .91]) 매개

모형이 성립하지 않았다. 댓글 논조와 본인 의견간 일치 여부가 우호적 여

론지각의 매개로 의견 극화에 미치는 영향은 댓글이 기사에 인용되는 형

태가 아닌 직접 제시되는 경우에 한해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매개 관계가 포털과 언론의 개입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

인하기 위해 포털과 언론의 개입을 조절변인으로 하는 조절매개분석을 실

시했다. 포털과 언론의 개입은 3개의 범주로 이루어진 불연속적인 명목변

인이므로 세 조건을 동시에 투입하지 않고 이슈별로 두 집단씩(무개입 vs.

관리자, 무개입 vs. 인용, 관리자 vs. 인용) 투입해 차례로 조절매개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PD 중국진출 이슈에서 조절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

었다. 즉 댓글 논조와 본인 의견 일치여부가 의견 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호적 여론지각의 매개의 효과가 무개입 조건이나 인용 조건보다 

관리자 조건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우호적 여론지각을 매개로
댓글 논조와 피험자 의견의 일치여부가 의견 극화에 미치는 효과

경로 조건 B SE
95% 신뢰구간

하한계 상한계

직접

효과

일치여부

→ 의견극화

중국

진출
무개입 .42 .20 .01 .82

간접

효과

일치여부

→ 우호적여론지각

→ 의견극화

중국

진출

무개입 .37 .14 .15 .70

관리자 .53 .19 .17 .92

합헌

결정

무개입 .38 .15 .15 .74

관리자 .27 .11 .12 .55

주: PROCESS 매크로 4번 모델 이용. 5,000회 표본추출을 통한 부트스트래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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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PD 중국진출 이슈에서 우호적 여론지각의 매개 효과에 대한
포털 관리자 개입의 조절효과

간접효과 경로
조절변인
(제3자 개입)

B
boot
SE

95% 신뢰구간

하한계 상한계

일치여부

→ 우호적 여론지각

→ 의견극화

비교 1
무개입 .30 .12 .12 .59

관리자 .61 .13 .36 .90

비교 2
관리자 .63 .12 .42 .88

인용 .14 .09 -.02 .33

주: PROCESS 매크로 7번 모델 이용. 5,000회 표본추출을 통한 부트스트래핑 실시.

Ⅴ. 논  의

댓글은 다양한 측면에서 독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돼 왔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밝혀져온 댓글의 효과는 걸러지

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네티즌 목소리인 댓글이 여론 추정 단서로 기능한

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본 연구는 실제 온라인 뉴스 이용 과정에

서 항상 있는 그대로의 네티즌 의견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사포털이나 언

론에 의해 승인 또는 편집된, 즉 ‘걸러진 네티즌 목소리’ 또한 자주 접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 네티즌 목소리가 있는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에도 댓

글이 여론 추정 단서의 기능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우선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것처럼 댓글이 여론 지각 및 이슈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연구가설 1, 2), 그러한 댓글의 효과가 

포털 및 언론의 개입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했다(연구문제 1, 2).

그리고 댓글의 논조가 본인 의견과 일치하는 경우 여론을 우호적으로 지

각해 의견이 극화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매개 효과가 제3자의 개입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연구문제 3). 이를 통해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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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여론 추정 단서로서 댓글의 영향력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에 대한 하

나의 답을 제시하고자 했다.

1.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실험 참여자들은 댓글의 논조에 따라 여론을 지각하고(연구가설 1) 댓

글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연구가설 2). 이러

한 댓글의 효과는 포털 및 언론 등 제3자 개입에 따라 달라졌다(연구문제 

1, 2). 구체적으로, PD 중국진출 이슈에서는 댓글을 기사에 인용하는 경우 

댓글이 여론 지각에 미치는 효과가 약화되었고, 성매매 특별법 합헌 이슈

에서는 제3자 개입이 없는 경우에만 댓글 논조에 따라 의견이 달라졌다.

마지막으로, 댓글 논조가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경우 여론을 우호적으로 

지각해 의견이 극화되는 매개효과를 확인했으며, 이러한 매개효과는 제3

자 개입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연구문제 3).

첫째,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사람들은 댓글을 여론 파악의 단

서로 활용해 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연구가설 1,

2). 한국 PD들의 중국진출이나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에 대해 찬성하는 

댓글을 읽은 집단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 여론을 찬성 방향에, 반대 의견

을 읽은 집단은 반대의 방향에 더 가깝게 지각했다. 실험에서 사람들이 

읽은 댓글은 다섯 개로 그 수가 매우 적고 해당 댓글들이 한국 사회의 

여론을 대표한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험 참여자들은 이로부터 

여론을 추정했다. 이는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 여론을 추정한다는 선행 연

구 결과(예: 이미나, 2010; 이은주, 2011)와 일치하는 결과다. 또한 찬성 

댓글을 읽은 집단이 반대 댓글을 읽은 집단보다 이슈에 대해 더 긍정적

인 태도를 보여,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것처럼(양혜승, 2008; 이은주, 장

윤재, 2009) 이슈에 대한 의견 역시 자신이 읽은 댓글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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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제3자의 개입에 의해, 특히 댓글이 기사에 인용될 때 댓글의 여론 

단서로서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D 중국진출 이슈의 경우,

있는 그대로의 댓글을 읽은 집단이나 관리자가 개입한 댓글을 읽은 집단

에서는 실험에 제시된 댓글 논조에 따라 여론을 다르게 지각했지만, 기사

에 인용된 댓글을 읽은 집단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연구

문제 1). 이 결과는 동일한 내용의 댓글이라 하더라도 기자가 취사선택 및 

편집해 기사에 실은 경우에는 이를 여론 추정 단서로 이용하는 경향이 약

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두 이슈 모두에서 있는 그대로의 댓글을 

읽은 집단이나 관리자가 개입한 댓글을 읽은 집단에서는 댓글 논조와 본

인 의견 일치 여부가 우호적 여론지각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의견을 극화

시켰지만, 기사 내 인용 조건에서는 이러한 매개모형이 성립하지 않았다

(연구문제 3).

이러한 결과는 뉴스 독자들이 댓글을 통해 여론을 파악한다는 선행 연

구의 가정이 유효하기는 하지만, 댓글이 뉴스에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댓글의 기능이 약화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 우선 기

사에 인용된 취재원으로서 네티즌의 공신력이 낮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취재원의 신원이나 전문성, 대표성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이로 

인해 기사의 사실성이 훼손된다는 점은 여러 연구를 통해 논의된 바 있다

(이건호, 고흥석, 2016; Brooks et al., 2002; Lee & Koh, 2010). 하지만 

동일한 내용, 동일한 작성자 ID가 제시되었음에도 무개입 조건이나 관리

자 조건에 비해 댓글의 영향력이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취재원으로서 네

티즌의 공신력 문제보다 기사에 인용된 댓글 내용의 편향성이나 네티즌 

의견을 인용하는 관행 자체에 대한 불신 등 다른 원인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댓글이 기사에 인용되는 경우 여론 단서로서의 기능이 약

화되는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언론 개입의 경우와 달리 포털 관리자의 개입은 조건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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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효과를 유발했다. PD 중국진출 이슈에서는 댓글이 기사에 인용되지 않

고 별도로 제시된 경우 댓글이 여론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연구문제 1) 관

리자 조건에서 우호적 여론 지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연구문제 3). 하

지만 성매매 특별법 이슈에서는 댓글이 있는 그대로 제시된 경우에만 댓

글에 따라 피험자의 의견이 달라졌다(연구문제 2). PD 중국진출 이슈에서 

나타난 결과는 뉴스 이용자들이 관리자 개입의 긍정적 측면(Ruiz, et al.,

2011)에 주목해 댓글을 악플이나 주제와 무관한 댓글이 걸러진 정제된 여

론으로 이해하거나, 적어도 관리자의 개입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가능성

을 보여준다. 반면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이슈에서는 무개입 조건에서

만 댓글의 효과가 나타나, 관리자의 개입을 일종의 검열로 인식(Sherrick

& Hoewe, 2016)해 댓글의 여론단서로서 기능이 약화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한국 PD의 중국 진출은 문화적 이슈,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은 사법

적 이슈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경성 이슈와 연성 이슈

에서 나타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혹은 윤리적 가치나 진보-보수적 가

치와 관련된 사안인 경우 댓글 및 제3자 개입에 상이하게 반응할 가능성

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포털의 개입이 조건에 따라 독자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은 결과에 대한 사후적인 해석이므로 댓

글의 관리가 독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그에 따라 어떠한 효과를 유발

하는가에 대해 향후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댓글이 여론 지

각에 미치는 영향은 PD 중국진출 이슈에서, 피험자 의견에 미치는 영향은 

성매매특별법 이슈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므로, 포털과 언론의 개입이 

유발하는 효과를 일반화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의견과 합치하는 내용에 선택적으로 

노출될 때 여론을 우호적으로 지각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된 바 있는데

(노정규, 민영, 2012), 본 연구의 결과는 적은 수의 댓글을 통해서도 이러

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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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쉽게 받아들이며(confirmation bias) 이를 바탕

으로 합의 정도를 과다하게 추정하는 경향(false consensus)에서 비롯된

다. 이러한 편향은 본인 의견의 영향력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모든 종속변

인에 대해 응답자 본인의 의견의 주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사람

들이 본인 의견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지각하고, 처치 후에도 초기

의 태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댓글란에 특

정 논조의 댓글이 우세할 때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서 극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재확인한 것처럼 댓글은 그것이 걸러지

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네티즌 의견이라고 인지될 때 여론을 추정하는 단

서로 작용한다. 그런데 기사 등록 시점에 어떤 사람들이 댓글을 쓰는가,

그리고 어떤 댓글이 상위에 등록되는가에 따라 독자들이 감지하는 여론 

기후는 달라질 수 있다. 소수의 이용자들이 집단적으로 같은 논조의 댓글

을 등록할 경우 이것이 독자들의 편향적인 여론지각 및 의견 극화를 유발

할 우려가 있다.

2.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본 논문에서는 각 실험 조건에 한쪽 입장만을 담은 댓글을 5건씩 

제시했다. 한 페이지에 과도하게 많은 수의 댓글을 제시할 경우 피험자의 

집중도가 낮아지고 찬반 의견을 혼합해 제시하는 경우 실험 처치가 분명

하게 이루어지기 않을 수 있어 적은 수의 댓글을 제시하되 처치를 분명히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무개입, 관리자, 인용 조건을 비교하기 위해

서는 댓글을 보여주는 방식 이외의 요소들을 균등하게 조작해야 하고, 따

라서 기사 내 인용 조건에도 댓글, 관리자 조건과 마찬가지로 동일 논조의 

댓글만을 제시했다. 댓글 및 관리자 조건의 경우, 실제 온라인 뉴스에서 

이슈나 시점에 따라 특정 논조의 댓글이 지배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

면 이러한 처치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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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양론을 모두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만큼 기사 내 인용 조건에서는 이

러한 처치가 생태학적 타당도를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연구에

서는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처럼 비교적 분명하게 처치를 

했음에도 인용 조건에서는 네티즌 여론이 여론 지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사에 인용된 댓글의 영

향력이 더 약화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수 있다.

둘째, 본 논문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댓글이 유발하는 효과와 포털이나 

언론이 개입해 걸러진 댓글이 유발하는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무개입, 포

털 관리자 개입, 기사 내 인용이라는 3개의 실험조건 설정했다. 이러한 실

험 설계는 있는 그대로의 댓글이 제시된 상황과 제3자의 개입이 있는 상

황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만, 이 세 조건의 비교를 통해서도 포털

과 언론의 개입에 따라 댓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

었지만, 댓글 없이 기사만 제시된 조건을 통제 조건으로 포함했다면 좀 더 

풍부한 비교 분석이 가능했으리라는 아쉬움이 있다.

셋째, 본 논문에서는 실험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의 이슈를 사용했다. 이슈에 대한 찬반이 실험 조건에 포함되므로 여론이 

과도하게 편향되어 있지 않고, 찬반 양측의 의견을 고루 제시할 수 있으

며, 지나치게 시의적이거나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이슈를 선택하고자 했

다. 그리하여 한국 PD의 중국 진출과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이라는 두 

이슈를 선정하게 되었다. 그런만큼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여론이 

치우쳐 있는 이슈, 가령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기사나 댓글의 편향을 좀 

더 명확하게 인지하고 반응하거나, 최근 대통령 탄핵 소추와 같이 찬반 양

측의 의견 강도가 높은 사안의 경우에서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

이 있다. 또한 두 이슈에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제3자 개입의 효과가 나타

난 만큼, 이슈의 성격에 따른 체계적인 차이를 이론적으로 가정하고 이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댓글이 기사에 인용된 경우는 있는 그대로의 댓글이 아닌 취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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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과 편집, 가공을 거친 네티즌 의견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점을 인지한다

면) 그에 따라 댓글의 효과가 약화될 것이라고 보았고, 이러한 예측에 부

합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관리자의 개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는 규명하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 관리자 개입에 대해 ‘걸러지지 않은 댓

글’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실험을 진행했지만 결과를 보면 검열로서의 

포털 개입과 적절한 조정으로서의 개입이라는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댓글 관리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가

에 따라 댓글 활동 및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리자 개입이 어

떤 의미를 가지며, 이슈나 상황에 따라 어떻게 역할이 규정되는지, 그리하

여 댓글의 효과를 어떤 방식으로 조절하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제3자의 개입 여부에 초점을 두었지만, 제3자 개

입 및 관련 요소들에 대한 독자의 지각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

선 자체가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별개로 제3자의 개입에 대한 인식이 

유발하는 효과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제3자, 특히 관리자의 개입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댓글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고, 언론의 댓글 인용 및 관리자 개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도,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독자의 지

각에 의해 제3자 개입에 따른 댓글의 효과에 다시 한 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포털, 언론사, 기자 정보를 통제하고 

제3자 개입 유형에 따른 효과의 차이만을 검증했지만, 특정 포털이나 언론

이 제시될 경우 이러한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맺음말: 어떤 댓글이 여론 추정 단서의 지위를 갖는가?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 뉴스에 새로운 사실과 의견을 추가하거나, 다른 

사람이 제시하는 정보와 의견을 바탕으로 기사와 사건을 새롭게 해석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종 기사보다 댓글에 더 주목한다. 온라인 뉴스에서 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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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기사만큼, 때로는 기사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도 할 수 있

다.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는 댓글의 영향력이 네티즌의 목소리를 여과없

이 전달하고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것이 선별, 편집 또는 왜

곡이나 조작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댓글의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언론이 임의적으로 댓글을 취사선택 또는 편집해 인

용하거나 사이트 관리자가 부당하게 댓글에 개입한 경우 읽는 이의 여론 

지각이나 태도에 미치는 댓글의 효과가 감소하리라는 것이다. 최근 사회

정치적 쟁점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가짜뉴

스 및 댓글조작에 대한 우려도 늘고 있다. 댓글 자체가 조작되었다고 믿는 

경우라면 어떠할 것인가? 댓글은 조작이나 개입 없는 진실한 네티즌의 목

소리이기 때문에 여론 추정 단서의 지위와 설득의 힘을 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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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Others’ Comments and 
Intervention of Site Managers and Journalists

on Public Opinion Perception
and Opinion Change

Yoon Jae Jang
Assistant Professor, Seoul Women’s University

Eun-Ju Le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raises a question about the preceding reserach’s 
assumption that others’ comments are an indicator of ‘unfiltered’ public 
opinion.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1) how others’ comments affect 
individuals’ perceptions of public opinion and their attitude change and (2) 
how portal site managers’ comment moderation and journalists’ comments 
citation moderate these effects. The results of an online experiment (N = 
692) show that participants infer the public opinion and change their 
opinion according to the slant of others’ comments; congruent comments 
attributed opinion polarization, mediated by congenial opinion perception; 
however, these effects were less likely to occur when others’ comments 
were cited in a news.

Key Words : others’ comments, online news, public opinion perception, 
opinion polarization, attitud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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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제3자 개입 조건별 실험 화면

<무개입 조건> <관리자 개입 조건> <기사 내 인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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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이슈별 기사 본문

1. 한국 PD 중국진출

제목: PD들 중국 진출 가속. 김영희, 장혁재, 조효진 등 유명 PD 연이은 

중국행

각 방송사의 대표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유명 PD들이 연이어 중국행을 

택하고 있다.

중국행을 택한 대표적인 연출자는 ‘나는 가수다’ ‘느낌표’ 등을 만든 김

영희(56) PD다. ‘쌀집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김 PD는 지난해 4월 

MBC에 사표를 내고 중국으로 훌쩍 떠났다. 1986년 MBC에 입사해 ‘이경

규의 몰래 카메라’와 ‘양심 냉장고’ ‘칭찬합시다’ ‘느낌표’ 등을 만들었고 최

근 ‘나는 가수다’로 히트를 쳤던 그는 한국 PD 중국행의 상징적인 존재가 

됐다.

‘런닝맨’을 만든 장혁재, 조효진 PD도 지난해 9월 SBS를 퇴사하고 중

국으로 건너갔다. ‘닥터 이방인’을 만든 진혁 PD는 400억원이 투입되는 한

중합작 드라마 ‘비취연인’을 차기작으로 택해 중국에 가있고 ‘별에서 온 그

대’를 만든 장태유 PD와 ‘파리의 연인’ ‘신사의 품격’의 신우철 PD도 중국

에 진출했다.

과거 한국 PD들의 중국 진출이 포맷 수출된 프로그램을 중국에서 제작

하거나 중국 제작진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면 최근에

는 한중 합작 프로그램의 연출을 맡거나 자신의 이름을 건 프로그램을 직

접 연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한류 저변 확대, 한국 방송의 글로벌화 등을 기대하는 긍정

적인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방송 제작 노하우 유출, 중국 자본에 의한 방송

시장 잠식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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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 진출 PD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김영희 PD는 “국민들

의 응원을 바란다.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사랑받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

답하겠다”고 말했다.

2.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제목: 헌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 결정. 성을 산 사람 판 사람 “모두 

처벌”

착취나 강요를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

왔다.

헌재는 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

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사고 판 사람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도덕 및 풍속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헌재의 결정에 찬성

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성매매여성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는 우

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서울북부지법이 2012년 12월 13만원을 받고 성매

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5, 여)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했다.

생계형,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다투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지금까지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성매매특별법에 성구매 남성이나 알선, 건

물임대 업자가 7차례 헌법소원을 냈지만 전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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